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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st ract

The Pacific War began in December 10, 1941 and ended in August 8, 

1945. A sudden attack on Pearl Harbor by Japanese army triggered this 

war. The war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s lasted for 3 years and 

9 months. The just cause of Japan in this war was construction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tanding against the imperialism 

of the West.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Japan faced the crisis of a 

defeat. They we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part of advocating war 

asserted an Armageddon till the last.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es 

asserted the negotiation for the end of the war. At last, set in April of 

1945, the Cabinet of Suzuki Kantaro faced the situation had to lead the 

end of the war regulating the opinions of two parts. The Decisive 

Operation No. 7 which was ready in Jeju island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means the clash between the West and the newly rising imperialism 

of Japan in such background.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fortress of Japanese army which was 

construct in several places in Jeju island for the Decisive Operation No. 7 

in the end of the Pacific War. Also, it examines that the Japanese army 

corresponds to one third of the Jeju population prepare what and how to 

do, and its influence on Jeju society.

In those days of the Pacific War, Jeju island was an important point for 

USA army to approach to Japan proper. At that time, the commodity 

supply from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Pacific to Japan was cut. Jeju 

island was the key position in order to procure the Straits of Korea which 

was an only supply route for Japan. Therefore, Japan constructed the 

operations for mainland in 7 lines. Jeju island was set only position except 

the Japan proper. 

The Decisive Operation No. 7 was formed at the midnight of April 15, 

1945. Its charge was the 58th Japan Army. In the early days of the 

preparation for the operation, the main-force units were the 96th division, 

the 111th division and the 108th independent mixture brigade. At the same 



time, the construction of a defensive position, a special attack position and 

an airfield was progressed tensely at many Oreums about 100 in Jeju 

island.   

In the early days of the preparation for the operation, the 111th division 

formed main position in the western area in Jeju. In Jeju City and 

Seogwipo City, the 96th division and the 108th independent mixture brigade 

constructed a preparatory attack position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area. 

Also, the 96th division and the 108th independent mixture brigade had 

jurisdiction the east area in Jeju as a mobile attack position.

In mid-June, 1945, when the Decisive Operation No. 7 was progressed to 

a degree, there came to a crisis of fall in Okinawa. The 121th division was 

built up the military strength. At the same time, there was some change 

in the assignment. A crack contingent of the 121th division and the 111th 

division took the line of defense in the west area of Jeju island dividing 

into north and south part. Jeju city and Seogwipo city as a central part of 

Jeju took charge of the 96th division. The 108th independent mixture 

brigade undertook the east area.

From the fall of Okinawa-June 25th, 1945 to the end of the war-August 

15th, 1945, Japan kept the former line of defense. However, they prepared 

the most decisive battle building up troops in the west-southern area. The 

number of Japanese army for the accomplishing of the Decisive Operation 

No. 7 in Jeju was close to 75,000. The number corresponded to the 32.6% 

of Jeju population. At that time, the Jeju population was about 23 hundred 

thousands.

In addition to, Japanese army constructed 105 fortresses in all parts of 

Jeju. There were 56 main resistance positions, 17 advance bases, 21 

camouflage positions, and 11 retrench positions, and so on.

In that process, there was an extensive labor mobilization of Jeju People. 

Mainly, they mobilized to the building of an airfield and its extension 

work, construction of a defense positions, and an establishment of roads. 

Also, they delivered much food and many goods such as a barley, a sweet 

potato and a cow.



In the crash between the West and newly Japanese imperialism, Japan 

came to a crisis of a defeat. The Decisive Operation No. 7, progressed 

from the early 1945 to the end of the war-August 15th, 1945, was the 

strategy to obtain advantageous terms of Japan at the end of the war. At 

the battle of Okinawa, Japanese army was completely destroyed and the 

more civilian victimized. Likewise, the Decisive Operation No. 7 was a 

preparation to a decisive battle presupposed a large-scale victim of 

Japanese army in Jeju but also Jeju People for the safety of Japan and 

their advantageous negotiation at the end of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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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태평양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시작

되어 1945년 8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일본과 연합국1) 사이에 일어난 전쟁

을 말한다.

제2차세계대전의 일부로 일본과 미국․영국 등 연합국 사이에 일어난 태평

양전쟁은 인근 약소국과 그 민족에 대해 일으킨 제국주의 침략전쟁, 러일전쟁 

직후부터 시작된 중국과 태평양지역에서의 미․일간 제국주의적 세력다툼에 

따른 전쟁, 소련에 대한 방공블록의 구축 등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성격 속에 진행된 태평양전쟁은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는 일본의 외

형적 명분과 그 속에 감춰진 제국주의적 내용들이 전쟁 말기 제주도에서 ｢결7

호작전(決7號作戰)｣이란 압축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군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주둔했던 기간은 1945년 초～8월까지 1년여

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 일본군에 의해 제주도에서 진행된 일들은 

인문적, 지리적으로 제주사회를 크게 뒤바꿔 놓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

즉, 전쟁준비를 위한 비행장 등 군사시설, 군용도로의 개설, 토지 등의 강제

수용, 강제징병과 노무동원, 식량 등의 보급을 위한 공출, 상륙방어전에 대비

한 주민소개와 전투태세 구축, 주민 통제와 교육, 일본군과 주민간 교류 등은 

제주도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급격한 충격과 고통, 그리고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이후, 토지 강제수용과 징병, 노무동원, 공출에 따른 주민 간 또는 

국가기관과의 갈등구조 형성, 생활전반에 걸친 강제적 일본문화 유입 등으로 

제주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강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군용비행장과 한라산 중턱까지 이뤄진 교통망 구축, 식량보급과 

주민동원 또는 통제 등을 위한 생산력 및 교육시설의 확충 등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변동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의해 갖춰진 군사시설과 잔존무기 등이 제주도 현대사의 비극, 4·3

으로 이어지는 연관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 거시적으로는 탐라국의 한국 본토 편입 이후 변방의 섬으로 위치 지워졌

던 제주도와 제주도 주민들의 일본 및 일본군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에 대해

1) 연합국은 중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이며 말기에 소련이 참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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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군의  제주도 주둔 배경

1 .  태평양전쟁과 제주도의  전략 적  위 치

제주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함으로써 예로부

터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 받아왔다. 13세기에는 몽골족이 세운 원(元)이 제주

도를 점령, 100년 가까이 지배하면서 일본과 남송(南宋) 정벌의 전초기지로 삼

았다. 원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제주도를 발판 삼아 일본을 공격했다.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후 제주도 방위는 울릉도와 함께 해군 담당

으로서, 사세보 진주후(佐世保 鎭守府)17)의 관할로 되었다. 1916년에는 사세보 

진주후 예하로 한반도 연해의 경비작전을 담당하는 진해요항부(鎭海要港部)가 

설치되면서 그 관할 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주도의 방위병력은 동북부의 성

산포와 남단의 마라도에 약간 명이 배치되었을 뿐으로 일본군의 관심 밖 장소

였다.  

제주도가 전략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7년 8월 중순부터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盧溝橋)사건을 계기로 중국 북부에서 시작된 중일전쟁은 

1937년 8월에 들어서자 중국 중부까지 확대되면서 중일 전면전으로 전개된다. 

1937년 8월 13일 전투가 화중(華中)지역으로 확대되자 일본은 육군 2개 사단

의 상하이 증파를 결정한다. 동시에 일본 해군도 1937년 8월 15일부터 최신형

으로 항속거리가 뛰어난 제96식 육상공격기를 이용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

도 난징(南京)에 대한 폭격을 개시했다. 이어 1937년 8월 23일부터는 화난(華

南)지구 광둥(廣東)․장저우(漳州)에 대한 폭격전을 전개한다.18) 최초에 일본 

항공기들은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오오무라(大村) 항공기지에서 출격했지만, 

그 귀환하는 장소는 제주도 항공기지였다. 그 당시의 일본 본토에서 중국 중

부에 가장 가까운 장소가 제주도였기 때문이다. 난징(南京)～제주도는 약 700

㎞ 이었다. 이후 상하이 함락 이전까지 난징, 상하이 등지에 대한 해양폭격 거

점은 제주도로 옮겨졌다. 제주도가 중일전쟁에서 지상전을 지원하는 폭격기지

로서의 제한된 전략적 위치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17) 사세보 진주후(佐世保 鎭守府)는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키현(長崎縣) 북부에 있는 항만도시 태평양전

쟁 시 중요한 일본의 해군기지였다. 

18) 임종국, 같은 책,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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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본에게 또 하나 우려되었던 것은 소련의 참전이었다. 일본은 미군이 

한국에 접근하면 소련군도 참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소련의 참전은 소

련을 통해 행하려 했던 평화공작의 선이 끊김과 동시에 전력상으로도 전쟁지

속이 불가능해 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결정적 패전의 위기에 몰린 일본이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를 확보하

고, 일본 본토를 미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면서 소련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는 제주도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결 7 호 작 전｣의  개 요 와  준 비 상 황

1) 작전개요

1945년 2월 9일, 일본의 방위총사령관은 각 방면군 사령관에게 6월경을 목

표로 한 일본 본토결전 작전준비의 완성을 명령하였다. 미국 등 연합군의 공

격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결전작전을 암호명 ｢결호(決號)작전｣

이라 불렀는데, 다음과 같은 작전구분이 있었다.

결1호작전 : 홋카이도(北海道), 지시마(天島) 방면

결2호작전 : 토호쿠(東北) 일본방면

결3호작전 : 간토(關東) 방면

결4호작전 : 토카이(東海) 방면

결5호작전 : 츄부(中部) 일본방면

결6호작전 : 규슈(九州) 방면

결7호작전 : 조선방면(제주도방면) 

이러한 작전지역 중 결1호에서 6호까지는 모두 일본 본토이고, 제주도만 유

일하게 일본 본토 이외 지역이다. 

결1호작전 지역인 홋카이도(北海道)와 지시마는 일본 북부지역이고, 결2호작

전 지역인 토호쿠(東北)는 일본 혼슈(本州)의 동북부로서 아오모리(靑森)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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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 제58군, 제96·제11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독립속사포제32대대, 

제1특설근무대

    조선 본토 : 전남·북 제150․160사단, 경남 제120사단, 기동병단 121사단

(3) 기타 직할부대로서 아래와 같이 예정함

    만주에서 독립구포제23대대, 제4통신중대, 몽강(蒙疆)에서 독립전차제12연

대 제14중대, 북부 중국(北支)에서 전신제11연대, 중부 중국(中支)에서 분진

포제1대대, 조선에서 독립야포병제6연대

(4) 결3호(제13방면군)․결4호(제14방면군)․결5호(제15방면군)작전이 개시될 때

는 제17방면군에서 1개 사단을 규슈(九州)에 파견함.

(5) 결7호작전이 개시될 때는 관동군과 북부 중국방면군에서 2～3개 사단을 증강함.

(6) 작전준비는 8월 말 개성(槪成), 10월 말 완성으로 한다.

 ‘국토 결전작전 준비요강’의 요지를 보면, ｢결7호작전｣으로 명명된 제주도에

서의 결전작전을 위해 제58군사령부와 주력병력으로 2개 사단 및 1개 혼성여

단, 기타 예하부대를 배치하도록 했다. 기동병단으로 한반도에 제121사단을 대

기시키고 포병과 전차부대를 중국과 만주 등지서 이동, 제58군에 직할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결7호작전｣이 진행되면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관동군

과 중국 방면군에서 2～3개 사단을 증강토록 했다. 이러한 지시대강에 의해 

제17방면군이 마련한 ｢결7호작전｣의 구체적인 준비요강은 아래와 같다.

적의 상륙판단

1. 북 규슈(九州) 방면 상륙 또는 조선해협 돌파를 위한 기지로 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공략함.

2. 위를 목적으로 한 남선(한반도 이남) 도서(島嶼)지대 공략.

3. 대륙 교통차단을 위하여 남선(한반도 이남)지구 일각에 상륙.

4. 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산지구에의 강행 상륙.

5. 정략을 목적으로 한 조선본토 중심지대의 공략.

※ 적의 사용병력 : 2～5개 사단

※ 상륙시기 : 차기 작전의 준비기간으로 판단해서 8월 이후로 예상됨.

작전방침

1. 주력으로 적의 주요 상륙점을 확보하고, 적의 침공에 제(際)해서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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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결승점에 집중하여 적을 격멸함.

2. 제주도는 당초부터 유력한 병력을 배치하고 독력으로 동 섬을 확보케 함.

3. 병력의 기초배치 : 부도 제2의 1․2와 같음.

4. 작전준비 완료의 시기 : 작전준비는 8월 말 개성(槪成), 10월 말 완성을 목표

로 함. 단 제주도에서는 개성(槪成) 시기를 7월 말로 예정함.23)

제17방면군은 미군이 북 규슈(九州) 방면 상륙 또는 대한해협 돌파를 목표로 

할 경우 제주도를 공략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한 미군의 상륙시기는 8월 

이후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의 결전작전 준비에 있어서도 주력을 투입해 미군의 

상륙지점을 확보하고 미군이 상륙작전을 전개할 경우는 전력을 기울여 이를 

격멸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준비는 다른 지역의 경우 8월 말에 기본골격

을 완성하고, 10월 말에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나 제주도는 그보

다 1개월 앞선 7월 말에 기본골격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정세변화에 따른 작전계획의 변경으로 1945년 6월부터 ‘제3차 병비강화’가 

진행된다. 제17방면군의 전력강화 계획은 6월 25일의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함락, 마리아나와와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미군기에 의해 한반도 남부해안 등

지가 공격받음에 따라 다시 수정되었다. 제17방면군은 미군이 월등한 항공력

을 바탕으로 제주도나 남부지방에 상륙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

에 따라 한반도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집중적인 보강을 하게 됐

다.

제3차 병비

1. 6월 신설 : 독립혼성제127여단(부산), 독립혼성제39․40여단(전남), 독립혼성

산포병제20연대, 박격포제20․21대대, 해상수송대대 2개, 해상근

무대 10개, 통신작업대 2개

2. 7월 신설 : 독립야포병제10연대, 박격포대대 2개, 독립공병대대 2개, 통신작업

대 2개, 화물창

3. 8월 신설 : 박격포대대 2개, 독립야전중포병중대 1개, 독립야전고사포중대 2개, 독립전차

중대 1개24)

23) 임종국, 같은 책, 135～138쪽.

24)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같은 책, 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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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지도 요령

1. 미약(微弱) 2개 사단을 보유한 제주도에 1개 사단 증강이 필요함.

2. 조선 본토는 당시의 보유병력 4.5개 사단의 약세여서, 부산 방면을 혼성여단으

로 지키고, 결전장(決戰場 : 군산) 부근에 제120사단(대전)과 제320사단(전주)을 

집결시킬 것.

3. 7월 상순의 제17방면군 작전연구에서 ｢결7호작전｣수행을 위해서는 10개 사

단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25)

1945년 6월에는 3개 독립혼성여단이 한반도 남해안에 증강되고 포병대와 해

상수송대도 배치시키고 있다. 또 1945년 7월에는 포병대와 공병대, 1945년 8월

에는 포병대와 전차부대를 각각 신설,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주둔 주력 사단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1개 사단 증파를 결정하고 있

다.

1945년 6월 말이 되면 오키나와 함락(1945. 6. 25)으로 인해 ｢결7호작전｣ 준

비가 다음과 같이 변화된 정세판단 하에 진행된다.

1. (미군은)서부 일본 상륙을 위해서 항공기지를 오키나와 또는 상하이(上海) 

부근으로 진출시키거나, 혹은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25) 일본은 본토결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병력강화를 실시한다. 제1차병비는 본토결전이 결정되

는 시기의 전면적인 군사 편제 개편이다. 본토 결전이 결정되면서 일본은 1945년 1월 20일 ‘제국 육

해군 작전계획 대강’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군사 편제를 6개 방면군사령부와 8개 군관구사령부로 개

편한다. 

한반도에도 기존 상주군사령부가 폐쇄되고 제17방면군과 재선(在鮮)위수관구사령부가 신

설된다. 제17방면군은 야전부대로 조선의 방위를 담당하고 재선위수관구사령부는 보충·교

육·경리·위생·위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1945년 2월 9일 일본군 방위총사령관은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에 대비할 작전준비를 1945년 6월 경 완성 목표로 진행토록 각 방

면군에 명령한다. 

제2차병비는 1945년 3월 25일 미군의 이오섬(硫黃島) 점령에서부터 1945년 4월 1일 오키

나와(沖繩)의 가데나(嘉手納) 해안에 상륙하는 상황에 대응한 병비강화다. 일본은 이러한 

미군의 진격을 방어하기 위해 1945년 3월～5월 사이 비약적인 병비강화를 진행한다. 제주

도로 진출한 제96사단 등 4개 사단이 신설되고, 유수사단을 개편하는 한편, 제주도에서의 ｢

결7호작전｣을 위해 제58군이 신설되었다. 또 중국과 만주, 몽골 등지에 주둔했던 일본군 중 

3개 사단과 1개 여단, 포부대 등이 한반도로 이동했다.

3차병비는 오키나와가 함락되면서 조선과 일본 전역이 미군의 공습권에 들어가고, 소련

의 대일(對日)참전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한반도 이북과 중국 주둔 일본

군에게 대소작전 준비를 명령하고, 한반도 남쪽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결7호작전｣준비를 

완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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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륙지점은 규슈(九州) 남부, 혹은 규슈 북부일 것이며, 규슈 북부일 때는 

기지 설정을 위한 제주도 공략이 필연이라고 판단된다.

2. 미군이 일본～중국대륙 간 분단을 노릴 때는 ①대한해협의 요지 공격 ②조

선 본토 상륙 중 택일할 것이 예상된다. ②일 때는 군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된다.

3. 상륙 시기는 10월 이후로 예상된다. 소련의 대일참전은 이와 책응할 필요에

서 동시 혹은 조기(早期)일 것으로 전망된다.26)

즉, 오키나와가 함락되면서 이제 미군은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할 것이며, 

그 주된 상륙지점으로는 규슈(九州) 남부와 북부 등이 유력하다고 보았다. 이 

중 규슈 북부로 상륙하는 경우는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 공략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6)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같은 책, 163～166쪽. 

    임종국, 같은 책, 135～137쪽.









- 18 -

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종전이 되면서 대부분 현지에서 소집

해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은 7만4,781명, 약 7만5,000여 명으로 판단된다.

제58군의 임무와 전투서열 편성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면, 제58군의 임무는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대의 배치와 작전지휘에 

관해서는 제58군사령관의 의도를 존중하여 제17방면군 등이 간섭을 하지 않도

록 했다. 또 제17방면군과 제58군사령부는 제주도로 진출하기 전 작전에 관한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작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작전연구도 합

동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58군사령부가 제주도로 진출해 부대배치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서부터 일본 본토의 전쟁지휘부와 제17방면군은 제58군이 병력과 전력의 불충

분을 이유로 주진지선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보고 공세적 임무해결의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다.

제58군의 제주도에서 작전 목적은 미군이 제주도 지역에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한 공군 또는 해군기지 설정 기도를 깨뜨리는 것으로써, 작전 초기부터 미

군을 격멸하는 것이다.32) 그렇다면 해군기지나 공군기지가 위치한 해안지역을 

미군에게 내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제58군은 초동결전보다 내륙 지구전을 염

두에 두고 결전부대의 주진지선을 해안에서 후퇴시켜 부대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58군 전투서열이 하달되던 1945년 4월 일본 본토에서는 전쟁종결의 임무

를 지고 스즈키 간타로(鈴木貫太郞) 내각이 들어섰다. 1945년 4월 7일 성립한 

스즈키 내각의 임무는 본토결전의 준비와 명예로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과의 전투가 발발, 9만4,000여명의 군인

과 이를 훨씬 능가하는 15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어 갔다. 명예로운 강화

를 위해 일본은 오키나와의 민간인까지 대량 학살의 전장으로끌고 들어간 것

이다. 이미 패전을 예감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종전에서의 유리한 협상을 위

해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이 ｢결전작전｣지역에서는 미군에게 

가급적 많은 타격을 가함으로써 유리한 종전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전의 

강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전부대와 이보다 더 많은 작

전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전제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결7호작전｣ 역시, 이러한 

32)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같은 책, 173～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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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느 것이든 일본군은 미군의 막강한 전력에 비해 제주도 주둔군의 전력

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오

키나와 주둔 일본군보다 훨씬 많은 실제보다 2배 이상의 병력이 제주도에 주

둔한 것으로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다.

2.  시기별  ｢결 7 호 작 전｣ 준 비 와  병력배치

1 )  ｢결 7 호 작 전｣ 준 비  초 기 전투 서 열 과 병력배치 ( 1 9 4 5 .  4 ～ 5 .  하 순 )

｢결7호작전｣에 따른 1차 배치 구상은, 아래의 <도 2>와 같은 병력의 기초

배치로서 제주도에 제58군, 제96사단, 제11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독립속사

포제32대대, 제1특설근무대 등을 진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1945년 4월 경 제주도 주둔 총 병력은 3만6,000여 명이 되어가고 

있다. 1945년 3월 경 3,000여 명에 불과하던 제주도 주둔 일본군이 ｢결7호작전｣

을 위해 불과 1개월 여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당시 한반도에 주둔하

거나 주둔계획인 일본군 전체 병력이 3월 말 5만여 명에서 4월 말 9만여 명으

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제주도에 대한 병력증강에 따른 것

이다.39)

39)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부표제1· 2,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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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단

병력 및 무기

표준

사단

강화

사단 1

강화

사단 2

특수

사단
96사단 111사단

총 병력 20,000 29,400 24,600 13,000 11,000 14,400

소총 9,000 10,000 10,000 6,950 6,131 8,233

경기관총 382 405 410 110 246 257

척탄통(유탄발사기) 340 460 450 112 296 265

중기관총 112(76) 112 112 32 134 72

20mm 자동포 또는 기관포 (18) (75) 78

37mm 또는 47mm 속사포 22 40 1856) 16 1857) 6

70mm 대대포(로겟/분진) 18 36 36 8 38 39

75mm 연대포 12 24 12

75mm 야포 또는 산포 36 12 24 8 1058)

자동차 500 13 100

105mm 유탄포 24 12 18 2659)

120mm 박격포 18

150mm 유탄포 12 4

200mm 박격포 16

경전차 20 1

중전차 48 11

장갑차 또는 경장갑차 7 13 7

군마 10,000 9,000 2,660 283 1,000

이러한 주력부대들이 보유한 화력을 다음의 <표 5>에서 비교해 본다. 제96

사단이 보유한 무기는 소총 6,131정, 총검 9,644개, 경기관총 및 중기관총 380

정, 야포 및 곡사포 등 30문, 대전차포류 24문, 로켓포(분진포) 38문, 박격포 

18문, 유탄발사기 296정, 중형전차 11대, 경전차 1대 등이다. 제111사단의 보유

하고 있던 주요무기는 소총(기병소총 포함) 8,233정, 기관총 329정, 야포․산

포․곡사포 등 36문, 대전차포(자동포) 6문, 박격포 및 로켓포 55문, 유탄발사

기 265정 등이다. 독립혼성제108여단은 소총 3,507정, 기관총 194정, 야포 및 

산포 16문, 박격포․로켓포 등 44문 등을 보유했다.54) 

<표 5> 일본군 사단 유형별 화력비교(제96사단, 제111사단)55)

(단위 : 명,정,문)

54) 제주도의회, 같은 책, 188～192쪽. 

55) 일본육군성, 같은 책, 25～29쪽. 표준사단, 강화사단, 특수사단.

    제주도의회, 같은 책, 190～192쪽. 제96, 111, 121사단.

    자동차, 군마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해당사단 편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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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배치도’68)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배치도를 작성할 당시 일본군은 미군의 예상접근로를 모슬포, 한

림, 제주시 등 3개 방면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보면,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한 방어선으로 서

부지역(안덕～대정～한경～한림～애월)에 ‘주진지대’, 중부지역(제주시와 서귀

포)에 ‘공격준비진지대’, 동부지역(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에는 ‘유격진

지대’를 배치했다. 

부대배치를 보면, ｢결7호작전｣ 지휘부인 제58군사령부가 어승생악, 천아오름 

일대 복곽진지대에 위치했다. 미군의 상륙작전이 개시될 경우 제1방어선이 될 

‘주진지대’에는 제111사단을 중심으로 제96사단에서 파견된 2개 대대가 함께 

배치되었으며, 제111사단사령부는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 발이악(바리매)에 

두었다.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부대 집단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제1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제2방어선이 되거나. 제1방어선을 지원할 ‘공격준비진지

대’에는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남과 북, 즉 제주시(제96사단)와 서

귀포시(독립혼성제108여단)로 나뉘어 주둔했다. 제96사단 사령부는 제주시 아

라동 산천단(민전동)에 두었고, 제주시 지역에 5개의 대대규모 부대 집단지역

을 두었다. 또 독립혼성제108여단(1개 대대를 제외한)은 서귀포시 미악산 또는 

입석동 부근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서귀포 녹하지악～고근산～돈내코～수악 일

대 4개소에 주력부대를 두고 있다. 제1, 제2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유

격진지대’의 경우는 동북부지역에 제96사단 1개 대대(송당리 주둔), 동남부지

역에 독립혼성제108여단 1개 대대(성읍리 주둔)를 배치했다. 

즉 미군의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슬포와 한림, 제주시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한라산 정상부근에 총사령부인 제58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전방에 

제111사단과 제96사단, 후방에 108여단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모

든 부대의 배치가 이 지도와 같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점이 

있다. 제58군사령부의 위치가 한라산 정상부근, 만세동산 또는 윗새오름 부근

으로 나와 있는 점이 특히 그렇다. 

기밀전보문에는 제58군사령관이 1945년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해 제주공립

농업학교(현 제주시 삼도1동 삼성초등학교 부근)에서 지휘를 개시했다. 이후 

68)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부도제4 , 같은 책. ｢제주도병력기초

배치요도(濟州島兵力基礎配置要圖)｣를 필자가 재구성 하였다. 이 배치도는 제121사단이 나오고 있지 

않는 점, 제111사단이 서부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45년 5월 20일 경 지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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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1945년 7월 4일에 어승생악으로 주력이 이동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 시기의 전체 배치 중 제

58군사령부는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라산 

정산부근에는 군사령부가 위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기밀전보문에도 이동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도상의 군사령부 표시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본고에서

는 이에 대해, 이 시기에 실제 제58군사령부가 배치된 것이 아니라 진지구축

과 기반시설 등이 완료되고 향후 전투태세로 들어갔을 때 제58군사령부가 주

둔할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 시기 병력이동상황에 대해 다음의 <표 7>을 통해 살펴보면, 1945년 4월 

13일 제17방면군은 육군 제주동비행장 공사중지와 교래리에 제4비밀비행장 건

설을 제58군에 지시한다. 1945년 4월 15일에는 제96사단에서 제17방면군에게 

제주도 동부지역에 대한 정찰결과를 보고하면서, 성산읍 수산리, 표선면 성읍

리, 조천읍 교래리 주변 지역에 유격병력으로 약 1개 대대를 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제58군사령부가 제주도에 진출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96사단이 제주도에서의 ｢결7호작전｣ 준비에 대

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군의 ｢결7호작전｣ 계획이 주

진지대, 공격준비진지대, 유격진지대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유격진지

대의 병력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

로 보인다.

1945년 4월 18일에는 제96사단사령부가 제주남방 8,000m 지점, 산천단(민전

동) 부근으로 이동한다. 제58군사령부의 도착에 앞서 부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제96사단사령부가 위치해 있는 장소로 제58군사령부가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제58군사령부가 제주도로 진출해 옴으로써 제96사단은 자

신의 고유임무인 기동사단으로서 본래 계획된 주둔지로 옮겨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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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기동결전병단으로 제121사단이 제58군 전투서열에 편입되었다. 또 제12

포병사령부와 예하 독립야포병제6연대,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박격포제29대대를 

증강시켰다. 독립공병 2개 대대도 증강됨으로써 제주도에 주둔하거나 주둔 예

정인 병력은 총 50,000여 명으로 증가되었다.73) 또 제3차병비를 전후해 이미 

제주도로 진출명령을 받은 부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도 3>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제58군사령부

직할부대

1. 기존진출 부대

2. 신규진출 부대

 제4통신중대, 제64병참병원

제12포병사령부

예하부대
1. 기존진출 부대

2. 신규진출 부대

 제12포병사령부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박격포제29대대

 야전중포병제15연대, 독립중포병제9중대

제96사단

예하부대

1. 기존진출 부대

2. 신규진출 부대

독립공병제127대대

제111사단

예하부대

1. 기존진출 부대

2. 신규진출 부대

독립공병제126대대

독립혼성제108여단

예하부대

1. 기존진출 부대

2. 신규진출 부대

독립치중병제65대대

제121사단

1. 병력 : 13,000명

2. 구성

사단사령부

보병제262～264연대

사단제독대

야포병연대

공병연대

사단통신대

치중병연대

병기근무대

사단병마창

사단위생대

방역급수대

73)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부표제2,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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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당시 한반도의 작전를 관할하던 제17방면군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도로 진출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2)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종전과 일본군 배치현황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즉 1945년 6월 21일～8월 15일 종전 시까지 일본군

의 최종 배치상황은 다음의 <지도 3>을 통해 살펴본다. 이 지도 역시 1945년 

6월 중순경 작성된 ｢제58군배비개견도｣와 같이 제주도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 

① 제주도 서남부지역

일본군의 최종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안덕면 지역의 경우 포병부대가 집중 

배치되고 있다. 제12포병사령부 예하 독립산포병제20연대가 단산, 야전중포병

제15연대가 논오름, 포병중대 병력이 월라봉, 제111사단 포병연대와 사단병마

창, 제1야전병원 등이 군산, 박격포제29대대가 우보악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제111사단 예하 보병제245연대는 군산 북측에 주둔하면서 기동부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지역의 경우는 저지, 청수 등에 보병부대가 밀집하고 있다. 제111사단 

보병제243연대(이계오름), 244연대(가마, 새신오름) 등 2개 연대가 이웃하여 배

치되고 있다. 제12전차연대 제14중대 일부가 새신오름, 제111사단 예하 제1독

립작정소대가 가마오름 부근에 주둔했다. 12포병사령부 예하 독립야포병제6연

대는 고산 해안에 가까운 당산봉 부근에 위치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정지역의 경우는 주둔부대를 알아 볼 수가 없다. 다만 제

12포병사령부가 가시악 부근에 위치한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 해군비행장 부

근 알뜨르에 집중된 5개 부대는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제111사단의 나머지 

부대가 이곳에 배치된 것으로 본다면, 제111사단 사단공병대, 사단통신대, 사

단치중대, 병기근무대, 제4야전병원 등일 가능성이 있다.

1945년 7월 31일 기밀전보문에는 1945년 8월 1일자로 신규 제120사단이 전

면에, 제111사단 주력을 산방산(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광해악(넙게오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선 상에 전개시키고, 1개 연대는 군산(남제주군 안덕

면 창천리) 북측에 배치해 기동준비를 시켰다.100) 또 내륙지역인 도너리오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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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주도 중앙지역

이 지역에는 제58군사령부와 제96사단이 주둔했다. 제58군사령부가 제주공

립농업학교에 위치하였으며, 제58군 소속 제57비행장대대, 제247비행장대대, 

제64병참병원, 독립혼성제108여단 소속 독립치중병제65대대, 제96사단 소속 독

립고사포제60중대 등이 정뜨르, 즉 육군서비행장 부근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

다. 

제96사단 사령부가 자리한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96사

단 소속 보병제292연대가 제주컨트리클럽 부근, 제293연대가 명도암 지역, 제

294연대가 삼의악 지역에 주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사단통신대, 사단야전병

원, 독립대전차제32대대, 제3독립작정소대 등은 서귀포 내륙부인 물장올 서남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관음사 북쪽에 야전병원, 관음사 

야영장 맞은편으로 전차부대 등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야전병원의 경

우는 64병참병원, 전차부대는 제12전차연대 제14중대 일부일 것으로 추측된다. 

제96사단의 경우 야전병원이 1개 부대인데 이미 물장올 서남지역에 배치되고 

있고, 제12전차연대 제14중대는 제주도내 유일의 전차부대이기 때문이다.

주둔위치상 보병부대 중 제293연대는 육군동비행장(진드르), 294연대는 육군

서비행장(정뜨르) 경비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④ 제주도 동부지역

이 지역은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이다. 기밀전보문에서는 1945년 7월 

10일 독립혼성제108여단을 구좌읍 송당리에 배치한다. 1945년 8월 1일자로는 

동부 및 남부지구에 각 1개 대대병력을 배치해 교래리의 비밀비행장 엄호와 

유격전을 전개토록 했다. 여기에 배치되는 병력의 소속부대는 불분명하지만 

부대의 배치와 전후 정황으로 볼 때 제96사단 예하 1개 대대와 독립혼성제108

여단 예하 1개 대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립혼성제108여단 소속 5개 대

대를 서부지역 한경면 청수리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종전 직전의 배치도에는 독립혼성제108여단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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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방면군은 미군 상륙작전 시 제주도 주민들도 방어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전투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제주도 주민 대부

분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한다면 제주도 주

민들의 동요는 더욱 심각해지고, 나아가서는 일본군에 협조하지 않거나 미군

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불안은 제주도가 전장화 되었을 경우, 오키나와에서와 같이 

공격군에 의한 대량 희생과 일본군에 의한 주민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한다.

한편 제주도에 대한 미군 공군기와 잠수함의 공격도 가해지기 시작했다. 

1945년 4월에는 비양도 근처에서 일본군 수송선이 미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침

몰했다. 또 제주도민을 한국 본토로 소개하기 위한 최초의 피난선도 미군의 공

격으로 침몰, 민간인 수백 명이 수장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또 1945년 

7월에는 미군기가 한림항 군기고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 속에 쌓여있던 폭탄이 

폭발, 인근의 민간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는데, 이 공습으로 ‘민가 파손 400호, 

사망자 30여 명, 부상자 200여 명을 냈다’는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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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공사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적  요

1월 2월 3월 4월

사단

계획

지도 

및

보급

정찰·편성·구축계획

자재정비 자재 정비/수송의 제1차는 경엄

개, 장애물 재료와 중엄개, 갱도

식엄폐부 재료의 일부를 행한다.자재수송

작업

부대

정찰/편성계획
제2차는 예비진지, 유격거점, 진지간극의 위진

지, 교통로 절단 등을 실시한다.

자재운반정비

경엄개구축물 중화기, 시찰 등의 골간시설을 먼저 완성한다.

중엄개구축물 상동

보병일반진지 사격설비를 우선 완성한다.

장애물
대전차설비를 신속하게
구축한다.

갱도식엄폐부

기타

비고

 작업은 우선 작업엄호를 위하여 고사포진지 및 수재진지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방어지대의 전종심(全縱深)으로 실시하고 다음으로 예비진지, 위진지 등을

 구축한다.

60%의 진척도를 감안한다면, 이때까지 공정율은 사단 단위의 진지구축 계획

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정찰과 편성, 자재정비 및 수송 등이 완료된다. 또 경

엄개 및 중엄개 구축작업도 완성되는 시점이다. 갱도(동굴)식 엄폐부는 2/3 정

도 완성되고 장애물은 주요부분에 대한 설치를 완성하여 보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공정표만 놓고 본다면, 제주도에서의 일본군 진지구축 작업은 주요부

분이 완료되고 지휘부와 병원, 각종 보급품 등이 들어갈 갱도(동굴)식 엄폐부

를 완성해 가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일본군 사단 진지구축 공정표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중요부분 완성 보완

중요부분 완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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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의 종류

지   역

주저항

진지

전진

거점

위장

진지

복곽

진지
합 계

서남부 지역(안덕, 대정, 한경) 22 5 2 5 34

서북부 지역(한림, 애월) 7 5 3 1 16

중앙부(제주시, 서귀포) 17 6 5 5 33

동부 지역(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8 2 11 21

합   계 54 18 21 11 104

제주시 삼도1동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위치하고 상륙전이 시작되거나 전황이 불

리해지면 한라산 정상부근 윗새오름·어승생악 일대 복곽진지에서 전투의 지

휘, 또는 최후의 저항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저항진지는 방어작전의 중추적 진지이기 때문에 서남부의 안덕과 한경, 

제주시 등에 집중됨으로써 미군의 상륙전이 전개될 경우 주전장이 될 지역임

을 보여준다. 즉 미군이 모슬포 또는 고산 방면으로 상륙해 오는 경우, 1차 서

남부에서 제111사단이 방어하고, 여기서 밀리면 제주시에서 2차 방어전을 하

며, 여기서도 패하면 마지막으로 한라산 정상부근 복곽진지에서 최후의 저항

을 하겠다는 진지배치다. ｢결7호작전｣ 준비 초기에는 한림과 제주시 방면으로

도 미군의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점차 모슬포 방면으로의 

접근가능성에 중심을 둔 진지배치로 보여진다.

한림, 애월 등 서북부지역에는 계획된 진지가 다른 곳보다 많지 않다. 이것

은 각 지역별 전략적 가치, 주둔부대의 임무 등과 무관하지 않다. 안덕·대정·

한경의 제111사단은 연안구속병단으로서 이 지역에 못 박혀 방어전에 임하는 

임무다. 따라서 서남부지역은 구축된 방어진지를 중심으로 전투준비를 하고 

있으나, 서북부지역은 주저항진지를 많이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기동병단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표 15> ｢결7호작전｣을 위한 제주도 내 일본군 방어진지114) 

(단위 : 개소)

114) ｢제58군배비개견도｣,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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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1 안덕면 동광리 원수악·도너리·당오름 4

2 안덕면 광평리 조근대비악 1

3 안덕면 동광·화순·서광리 거린·논·넙게(광해악)·밝은(명)오름 4

4 안덕면 창천리 군산 3

5 안덕면 감산리 월라봉 1

6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1

7 안덕면 사계리 단산 1

8 한경면 산양·청수리 가마·새신(신서)오름 2

9 한경명 조수리 굽은오름 2

10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1

11 한경면 저지리 이게오름·저지(새)·마오름 2

합  계 22

2)  주요  작 전지 역 별  군사시설

(1) 제주도 서남부지역 일본군 시설(안덕～대정～한경지역, 제111사단 작전지역)

이 지역은 ｢결7호작전｣ 지역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군의 예상접근로이기 

때문에 주진지대를 형성하고 연안구속병단으로 제111사단이 배치되어 있다.  

｢결7호작전｣ 초기인 1945년 4월～5월 하순에는 모슬봉을 비롯하여 해안선에서 

다소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6개의 부대 집단지역을 설정해 놓았었다. 또 천아

오름, 붉은오름 일대에는 3개의 복곽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15) 

이러한 것들이 ｢결7호작전｣ 중기인 1945년 6월 중순으로 넘어 오면, 위장진

지 2개소, 전진거점 5개소, 주저항진지 22개소, 복곽진지 5개소 등 모두 34개

소의 각종 진지가 구축되는 것으로 세분화되고 있다.116)

<표 16> 서남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이 중에서도 주저항진지는 위의 <표 16>과 같이 전체 22개소 중 안덕면 15

115)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부도제4, 같은 책.

116) <표 16～30>까지 나오는 진지의 일련번호는 <지도 4>에 표기된 숫자로 각각의 진지 위치를 표시한

다. 



- 67 -

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17 대정읍 동일리 가시오름 1

18 서귀포 색달동 우보악 1

합  계 2

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12 안덕면 서광서리 구릉지 1

13 안덕면 서광리 남송이 1

14 안덕면 상천리 병악 1

15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1

16 대정읍 상모리 모슬봉 1

합  계 5

개소, 한경면 7개소 등으로 안덕면에 집중되고 있다. 안덕면의 경우는 산방산, 

단산, 군산, 월라봉 등 해안가에 6개소, 광해악 등 내륙지방으로 9개소가 분포

한다. 또 한경면의 경우는 당산봉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가 가마오름을 

중심으로 한 청수, 산양, 조수, 저지리 일대에 구축되고 있다. 이 지역을 관할하

는 제111사단사령부는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당오름(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에 위

치했다. 그 주변 원수악, 도너리오름 일대에 넓게 주저항진지가 구축되고 있다.

주저항진지 22개소가 22개 대대에 해당된다면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을 요하는 진지규

모이다. 

<표 17> 서남부지역 전진거점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위의 <표 17>과 같이 전진거점의 경우는 안덕면 서광, 창천, 대정읍 상모리

에 5개소가 구축되고 있다. 안덕면 서광, 창천리의 전진거점은 제111사단사령

부를 배후에 두고 대정읍 해군비행장(알뜨르)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대정읍 상모리 전진거점은 해군비행장 전면 해안에 위치, 미군 상륙 시 

최전선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8> 서남부지역 위장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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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19 안덕면 광평리 왕이매 1

20 안덕면 상천리 영아리오름 1

21 안덕면 상천리 돌(도을)오름 1

22 한라산 정상 동쪽 삼형제봉(볼래오름) 1

23 오백나한 서쪽 윗새오름 1

합  계 5

<표 18>에서 보듯, 위장진지는 2개소가 계획되었다. 위치는 대정읍 동일리 

해안가 오름과 서귀포시 우보악 부근 등이다. 위장진지는 미군의 상륙 예상지

점인 송악산 해안에서 좌우로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적의 시

선을 거점지역으로부터 돌리려는 작전의도를 읽을 수 있다.

<표 19> 서남부지역 복곽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위의 <표 19>와 같이 복곽진지는 5개소이다. 모두가 안덕면 내륙 깊숙한 

지역으로 제121사단 경계지점을 따라 한라산 정산부근까지 분포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서남부지역, 즉 제111사단 작전지역은 미군의 상륙에 대

비한 제1 저지선이자 주된 결전장소로 설정되고 있다. 다른 작전지역보다 좁

은 공간임에도 가장 많은 진지가 대규모로 구축되고 있으며, 특히 작전 시 가

장 핵심적 기능인 주저항진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이곳에서의 진지구축은 제주도 남부해안으로 상륙하는 미군의 작전을 예상

한 배치다. 송악산과 해군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달리 안덕면 

군산～월라봉～산방산～단산으로 이어지는 해안 변 오름에 주저항진지를 구축

하고 있다. 또 그 좌우로는 위장진지를 배치해 적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또한 그 뒤를 광해악 등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주저항진지들이 받

치고, 다시 그 배후에 사단사령부를 포함해 주저항진지대가 형성되는 3단계의 

진지배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주저항진지의 전면에는 전진거점이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주저항진지, 전진거점, 위장진지의 배후로 내륙 깊숙한 지점에서

부터 한라산 정상부근의 제58군사령부까지 복곽진지가 이어지고 있다. 주저항

진지에서의 전투에 패하는 경우 최후의 저항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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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31 애월읍 봉성리 이달봉 1

32 애월읍 봉성리 샛별오름 1

33 애월읍 봉성리 북돌아진오름 1

34 애월읍 봉성리 다래오름 1

35 애월읍 봉성리 빈내오름 1

36 애월읍 장전리 궷물오름 1

37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매 1

합  계 7

(2) 제주도 서북부지역 일본군 시설(한경～한림～애월지역, 제121사단 작전지역)

｢결7호작전｣ 초기인 1945년 4월～5월 하순에는 주진지대로서 해안에서 다소 

떨어져 한라산과 해안의 중간지점인 중산간을 따라 4개소의 부대 집단지역이 

설정되었다. 1945년 6월 중순 들어서면 해안에 위장진지 3개소, 중산간에 전진

거점 5개소, 내륙지역에 주저항진지 7개소, 동쪽 경계 내륙부에 복곽진지 1개

소 등을 구축, 또는 계획되고 있다.

<표 20> 제주도 서북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주저항진지는 위의 <표 20>과 같이 전체 7개소가 모두 애월읍 내륙부에 위

치하고 있다. 특히 애월읍 봉성리에 주저항진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애

월읍 장전리와 유수암리에 구축되어 있다. 봉성리와 장전리, 유수암리는 대정

읍 모슬포 및 고산과 제58군사령부가 위치할 어승생악 또는 한라산 정상부근 

윗새오름 등지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의 교통 요지이다. 

이 지역을 관할했던 제121사단사령부는 최종적으로 애월읍 봉성리와 인접한 

어도리 발이악(바리매)에 위치하였다. 또 장전리와 유수암리 등과 인접한 노꼬

매를 중심으로는 보병 1개 연대가 주둔했다.

주저항진지 구축상황으로 보면 일본군 2개 연대병력 정도가 배치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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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38 애월읍 고성리 알오름 1

39 애월읍 유수암 극락오름 1

40 애월읍 소길리 검은덕이 1

41 한림읍 금악리 금악 1

42 한림읍 상명리 망오름 1

합  계 5

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43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1

44 한림읍 월림리 정월오름 1

45 애월읍 봉성리 어도오름 1

합  계 3

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46 애월읍 광령리 천아오름 1

<표 21> 제주도 서북부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위의 <표 21>과 같이 전진거점의 경우는 애월읍 고성리와 유수암리, 소길

리, 한림읍 금악리와 상명리 등에 5개소가 구축되고 있다. 고성리와 유수암리 

소길리는 노꼬매를 북부해안과 동서에서 둘러싸고 있다. 또 금악리와 상명리

는 발이악(바리매) 서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표 22> 제주도 서북부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위의 <표 22>에서 보듯, 위장진지는 3개소가 계획되었다. 위치는 애월읍 고

내리와 봉성리, 한림읍 월림리 등이다. 고내리는 제주도 서북부 해안에 위치하

고 있고, 봉성리와 월림리는 서북부 내륙에 위치한다.

<표 23> 제주도 서북부지역 복곽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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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3>에서와 같이 복곽진지는 1개소이다. 제58군사령부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어승생악에 가까운 천아오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 일본군 시설의 특징은 지역을 균분해서 위장진지가 구축되고 전진

거점은 서남부와 동북부 경계지점에 밀집해 있다. 주저항진지는 해안에서 떨

어져 비교적 내륙 깊숙한 지역의 복곽진지와 비슷한 위치에 구축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는 주둔 병력에 비해 진지 등 방어시설이 현저하게 빈약하

다. 또 실제 탐사결과 서남부지역 등에 비해 진지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 

서남부지역이 해안에서부터 사단사령부가 있는 내륙부까지 체계적으로 병력배

치가 되고 또한 사단사령부를 둘러싼 방어태세가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이 지역은 사단사령부의 방어태세도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보인다. 

따라서 제121사단은 서북부지역을 방어하기 보다는 서남부의 제111사단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부해안, 즉 고산·한림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진

지배치로 보인다.

(3) 제주도 중앙부 일본군 시설(제주시와 서귀포시, 제96사단 작전지역)

이 지역은 ｢결7호작전｣ 준비 초기인 1945년 4월～5월 하순에 공격준비진지

대로 설정되어, 제주시 지역에 부대 집단지역 5개소, 어승생악, 천아오름 일대

에 복곽진지 3개소, 서귀포지역에는 중산간에 부대 집단지역 5개소 등이 계획

된다. 제58군사령부가 윗새오름 복곽진지, 제96사단이 제주시 삼도1동 제주공

립농업학교 부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서귀포시 미악(쌀오름) 부근에 위치하

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결7호작전｣ 준비 중기인 1945년 6월 중순으로 오면 주저항진지 17개소, 전

진거점 6개소, 위장진지 5개소, 복곽진지 5개소 등 모두 32개소의 각종 진지가 

구축 또는 계획된다. 제주시 지역에 해안을 따라 위장진지 2개소, 전진거점 4

개소가 있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주저항진지 15개소, 복곽진지 4개소 등이 

있다. 서귀포지역은 남쪽 해안을 따라 위장진지 4개소, 전진거점 1개소, 주저

항진지 2개소, 복곽진지 1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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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51 제주시 연동 노루오름 1

52 제주시 해안·연동·오라 동  눈오름·남조순오름·민오름·괭이(광열)·상여오름 4

53 제주시 아라·오등동 삼의악(새미)·서삼봉·소산봉(산천단) 5

54 제주시 봉개동 열안지·칠·노루손이·명도암·팔(밭)생이·안생이오름 4

55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고진(거친)오름 1

56 남원읍 하예리 입석동·돈내코·수악 2

합  계 17

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57 표선면 가시리 여문영아리·물영아리 1

58 남원읍 위미리 보리·논고악 1

59 제주시 화북1동 사라봉·별도봉·화북봉 1

60 제주시 삼양1동 원당봉 2

61 한라산 정상부근 흙붉은오름·사라오름 1

합  계 6

<표 24> 제주도 중앙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주저항진지는 위의 <표 24>와 같이 전체 17개소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륙부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일대, 봉개동 열안지 및 절물 일

대, 서귀포시와 남원읍 경계지점인 돈내코 일대에 진지가 형성되고 있다. 제96

사단사령부가 중앙에, 그 좌우로 보병연대 병력이 주둔하는 진지배치다. 제주

도 중앙북부 해안의 일본 육군 제주도동·서비행장과 산지항을 경계하는 배치

로 보여진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96사단사령부는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부근 주저항진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주저항진지의 규모로 볼 때 5～6개의 보병연대가 작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5> 제주도 중앙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위의 <표 25>와 같이 전진거점의 경우는 제주시 해안가와 내륙부의 복곽진

지대에 6개가 구축되고 있다. 제주시 해안의 전진거점은 일본 육군동·서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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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62 남원읍 위미리 자배봉 1

63 서귀포 상효2동 칡오름 1

64 서귀포 서홍동 삼매봉 1

65 서귀포 서호동 고근산 1

66 제주시 건입동 사라알오름 1

합  계 5

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67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악 1

68 제주시 연동 거문오름 1

69 제주시 봉개동 개월오름(견월악) 1

70 표선면 가시리 가문이(거문)구두리․쳇망오름 1

71 서귀포 동홍동 미악(쌀오름) 1

합  계 5

장과 산지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내륙의 전진거점은 제58군

사령부 등 복곽진지에 대한 1선 방어진지로 보인다.

<표 26> 제주도 중앙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위장진지는 위 <표 26>과 같이 한라산 남쪽의 서귀포 해안에 주로 배치되

고 있다. 남원읍과 경계지점에서부터 중문까지 4개소가 구축되고 있다. 또 제

주시 지역에는 산지항과 사라봉 위쪽으로 위장진지가 구축되고 있다.

<표 27> 제주도 중앙지역 복곽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복곽진지는 위 <표 27>과 같이 한라산 정상에서 북서쪽으로 약 6㎞ 떨어진 

어승생악과 그 아래의 거문오름, 그리고 제주시 봉개동 개월오름과 표선면 가

시리 거문오름 일대에 구축되고 있다. 또 한라산 남쪽으로는 돈내코 일대의 

주저항진지보다 남부해안에 더 접근된 미악(쌀오름) 일대에 구축되고 있다.



- 74 -

결국 제주도 중앙지역의 경우는 미군의 예상접근로로 제주도 북부 해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은 중앙부분에 위장진지를 구축하고, 그 전방 좌

우로 일선 방어선인 전진거점을 구축했다. 주저항진지는 제96사단사령부를 중

심에 놓고 좌우로 펼쳐 있다. 

서귀포지역은 제주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진지가 구축되고 있

다. 이 지역의 진지구축은 내륙에서부터 해안을 향해 전진거점->주저항진지

->복곽진지->위장진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미군이 서귀포 해안보

다는 제주시 지역을 통과해서 진입해 올 경우를 대비한 전투태세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선인 전진거점이 가장 내륙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교통요지로

서 미군의 진입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했으며 그 뒤로 주저항진

지, 복곽진지가 구축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제주도에서의 ｢결7호작전｣최고지휘부인 제58군사령부가 한라산 

윗새오름 또는 만세동산 등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을 관

할하는 제96사단사령부가 산천단에 있다.

(4) 제주도 동부지역 일본군 시설(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지역, 독립

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결7호작전｣ 준비 초기, 1945년 4월～5월 하순에는 이 지역을 유격진지대로 

설정하고 방어시설을 하였다. 구좌읍 송당과 표선읍 성읍리에 복곽진지가 각

각 구축되고, 송당은 제96사단 일부(1개 대대 추측), 성읍은 독립혼성제108여

단 1개 대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7호작전｣ 준비 중기인 1945년 6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는 위장진지 11개소, 전진거점 2개소, 주저항진지 8개소 등이 

구축되거나 예정되고 있다. 

비밀비행장이 있는 교래리 인근인 조천읍 선흘리 검은오름에 여단사령부와 

주저항진지대를 형성, 비행장 경비와 함께 미군의 공세에 맞서 유격전을 전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장진지들은 동부 해안을 따라 전역에 분포하며 비

밀비행장 근처에도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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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81 조천읍 선흘리 검은오름·부대·부소오름 4

82 구좌읍 송당리 체오름·박돌오름·안돌·생이오름 4

합  계 8

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83 표선면 성읍2리 개오름 1

84 우도면(조일리) 우도 1

합  계 2

진지 
일련번호

위    치 진지 숫자

85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소록산 1

86 표선면 성읍리 영주산 1

87 표선면 토산1리 가세오름 1

88 표선면 하천리 달산봉 1

<표 28> 제주도 동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주저항진지는 위의 <표 28>과 같이 동부 내륙인 조천읍 선흘리 검은오름·

부대오름 일대와 이 보다 더 동쪽인 구좌읍 송당리 체오름 일대에 각각 4개소

씩 구축되고 있다. 이 중 독립혼성제108여단사령부가 위치한 거문오름의 1개

소는 복곽진지일 가능성도 있으나 표기가 분명치 않아 일단 주저항진지로 본

다.

<표 29> 제주도 동부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전진거점은 위의 <표 29>와 같이 주저항진지가 분포한 거문오름과 체오름 

등의 동남부 지역에 1개소, 우도에 1개소 등이 구축되었다. 

<표 30> 제주도 동부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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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성산읍 신산리 독자(사자)봉 1

90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1

91 구좌읍 종달리 두산봉(멀미) 1

92 구좌읍 종달리 은월봉(윤드리) 1

93 구좌읍 세화리 월랑봉(다랑쉬) 1

94 구좌읍 한동리 둔지봉 1

95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괴실메) 1

합  계 11

위장진지는 위의 <표 30>에서 보듯, 다른 지역과 달리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구역 전체에 분포한다. 동부내륙인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과 소록산 일대

에서부터 중산간지역과 해안지역 등 11개소에 골고루 구축된다.

동부지역의 경우는 독립혼성제108여단사령부가 위치했던 거문오름 일대에 

비교적 대규모의 진지구축 흔적이 남아있다. 제58군사령부가 주둔할 예정이던 

어승생악이나 제111사단사령부 주둔지인 당오름, 가마오름 등과 달리 지상에 

주둔지를 만들었던 특징이 있다. 또 이 지역은 유격전투를 상정한 진지구축이

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진지시설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교

래리의 비밀비행장은 현재 대한항공 훈련비행장과 같은 장소인 것으로 보이나 

당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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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 ․ 해 군 비 행 장

제주도에 일본군 비행장이 최초로 건설된 것은 서부지역인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의 해군비행장(일명 알뜨르비행장)이다. 이 해군비행장은 1937년 중일전

쟁 발발과 함께 중국 남부를 폭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건설된 것은 육군비행장으로 1944년 5월 완공된 제주시 용담동(정

뜨르)의 육군서비행장이다. 또 조천읍(진드르)에는 육군동비행장, 내륙지역의 

교래리에는 육군 비밀비행장이 건설되고 있었다.

제주도에 건설된 비행장들은 1944년 말～1945년 초까지도 일본 본토 작전비

행부대의 후방기지, 또는 일본 본토～대륙 간 항공로의 연접(連接)기지로서 성

격이 강했다. 그러나 1945년 5월 15일 중국에서 제5항공군이 전용(轉用)되어 

오면서 본토결전에 대비한 본격적 작전준비 지역으로 전환됐다. 이 준비의 주

체가 된 것이 기지정비였다. 

정세 변화에 따라서 몇 차례 방향 수정이 있었는데, 제1기가 1944년 10월～

1945년 2월이다. ｢첩(捷)3호작전｣118)과 관련해서 일본 본토 내 비행부대의 후

방 기동비행장 목적으로 정비를 진행했으며, 비행기․엄체(掩體)․건축물 등을 

분산(分散)시키고 있다.

제2기는 1945년 2월～5월이다. ｢천(天)1호항공작전｣119)과 관련해서 일본 본

토 비행부대의 후방 기동비행장으로, 또한 일부는 근거(根據)비행장120)으로 사

용할 목적이었다. 제반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분산주의에 의한 비익(泌匿)

엄체 및 비익비행장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제3기는 제5항공군이 전용되어 온 1945년 5월 이후이다. ｢결(決)6호작전｣121)

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비행장 정비가 본격화 되었다. 분산

비익․분산엄호주의를 겸용하면서 콘크리트 유개엄체(有蓋掩體) 구축, 비행장

의 미채(迷彩)․위장작업 등이 실시되었다.

항공기에 의한 해상교통 보호작전은 해군 및 지상부대와 협력 하에 전문 비

행부대를 부산․목포․제주 부근에 배치해서 대한해협을 중심에 두고 실시되

118) 1944년 7월 26일에 지시된 육해군 본토방면(북해도 제외) 결전준비작전.

119) 1945년 3월 23일 발령된 육군의 오키나와방면 항공작전.

120) 비행대 근무의 기점(基點)이므로 제반시설을 완비한 비행장이다.

121) 1945년 초 계획된 육해군 규슈(九州)방면 본토결전 준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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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길이 1기당 24m, 부속종타기조정실(附屬縱舵機調整室)은 단면 2.5m×2.5m, 

길이 7.5m로 한다. 공기압축펌프장은 조정장부근에 설치하고, 단면폭 2.5m, 높

이 3m, 길이 1조당 7.5m로 했다. 

주거시설은 천막이나 간이방공호를 이용하고 동굴 및 복토식엄체로 적당하

게 분산 구축하도록 했다. 갑(甲)기지는 육상 격납고 24기분, 사로 2개소, 병력 

130명 등의 대형이며, 을(乙)기지는 갑의 1/2 수준, 병(丙)기지는 1/4 수준으로 

만들어졌다.

제주도에서 회천대의 기지구축 공사는 1945년 5월 또는 6월 초까지 진행되

었다. 그 규모가 갑, 을, 병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현재까지는 확인이 어

렵다.

패전 후 일본 해군이 미군에 인도한 목록상으로는 진양대 기지인 성산포 특

공기지가 수도(隧道) 900㎡에 병사 12동, 서귀포 삼매봉 특공기지가 수도 900

㎡에 병사 10동, 수월봉 특공기지가 수도 760㎡에 병사(兵舍) 12동 등이다. 또 

회천대 기지로 추측되는 송악산 특공기지는 수도 550㎡에 병사 6동, 서우봉 

특공기지가 수도 730㎡에 병사 7동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140)

근로봉사대로 서우봉 동굴 굴착작업에 직접 강제동원 되었던 김병석씨141)는 

당시의 공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마을주민들이 동원되어 일본군들이 파놓은 흙과 돌들을 밖으로 실어 날랐다. 

작업은 해가 뜨면 시작되고 해가 지면 끝났다. 동굴 1개소에는 군인 6명이 들

어가 화약과 망치로 굴착작업을 했다. 공사 책임자는 중좌였으며 점심을 보리

와 조를 섞은 밥으로 주는 등 비행장 공사에 동원됐을 때 보다 대우는 잘 해줬

다. 일본군들은 민간인들을 소개시켜 놓고 그 민가에서 생활했으며, 부대는 ‘도

코다이부대’라고 불렸다.

이러한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육상의 진지구축 만이 아니라 해안의 특공기

지 구축작업에도 제주도 주민들이 동원되고 있다. 대부분 해안가의 천연동굴

을 이용하거나 암벽을 깨서 인공동굴을 만들고 있다. 서우봉의 경우는 동굴 

내부의 굴착작업 시 화약을 이용하였으며, 그 작업은 일본군들이 담당하고 있

다. 이 작업을 하는 일본군은 아마 공사 전문부대일 것이다. 동원된 제주도 주

140) 일본 해군, ｢진해경비부 인도목록｣,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1945. 수도(隧道)는 사전적 

의미로 굴. 굴길. 터널.

141) 구술자 김병석, 1930년생, 2005. 12. 24. 구술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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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강제동원자 중 사망자는 19.4%인 50명이다. 사망자는 100% 징용자들이다. 

특히 1921～1928년생 징용자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최초 징용된 1881

년생부터 1915년생까지 사망률이 5% 선이었던 것이 1916～1920년생 징용자에 

이르러 13.7%로 증가한데 이어 1921～1925년생 징용자의 경우는 23.1%, 192

6～1928년생 징용자는 54.5%가 사망했다.

<표 35> 연령대별 강제동원 현황

(단위 : 명)

          동원현황

연령대(년생)
인 원

강제동원 형태
사 망

징 용 군 속

1881～1900 9 9 0

1901～1910 40 38 2 4

1911～1915 29 27 2 0

1916～1920 51 47 4 7

1921～1925 108 51 57 25

1926～1928 11 7 4 6

불      명 10 8 2 8

합      계 258 187 71 50

제주로 강제동원 되어 온 사람들을 본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 70(11)144)명, 

경상북도 69(7)명, 제주 49(33)명145), 전라남도 10(3)명, 강원도 10(4)명, 경남 

9(0)명, 충남 8(4)명, 황해 6(0)명, 평남 5(1)명, 충북 4(0)명, 전북 3(3)명, 평북 

3(2)명, 일본 오사카(大阪) 2명, 함남 1(1)명, 주소불명 9(2)명이다. 

이 중 1920년생까지는 129명 중 119명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씨개명146) 전인 1939～1940년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1939년을 

기준으로 하면 강제동원 시 연령은 19～42세가 된다. 

제주도 주민은 전체 강제동원자의 19%를 차지하며 다른 지방과 달리 징용

144) ( )안은 군속 인원.

145) 제주도인 경우는 전라남도 제주군으로 표기된 인원까지 포함함.

146) 일본은 이른바 한국인의 ‘황민화(皇民化)’를 촉진하기 위해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

(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1940년 2월

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에 ‘씨(氏)’를 결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창씨의 강압 속에서도 애국

적 인사들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으나, 기한까지 창씨를 계출한 것은 322만 호로 약 80%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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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미군 공격에 의한 사망이며, 병원에서 숨지는 경우도 진지공사, 또는 

미군 공격에 의한 부상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2)  강 제동 원 의  실 상

｢결7호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작업에 제주도민은 다양

한 형태로 동원되고 있다. 진지 구축작업, 비행장 건설 및 위장 작업, 해안특

공기지 구축작업, 군수품 수송 등 대부분의 전쟁준비 공사에 동원되고 있다.

진지 구축작업의 경우 제주시 별도봉과 원당봉, 어승생악, 조천읍(구좌읍) 

교래리 부근 오름 등에 동원됐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 중 일부는 노무동원, 

일부는 징집 등의 형태로 동원되고 있다. 작업은 대부분 일본군의 감독아래 

행해지고 있으나, 해군이 관할하는 공사에는 조선인 기술자들이 감독을 하기

도 했다.

포진지 구축작업은 ｢결7호작전｣ 계획이 수립되면서 가장 시급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4월 8일 제408특설경비공병대가 경비소집 되는데, 이를 

위해 제주도내에서 207명, 육지에서 71명이 입대했다. 이 시기는 ｢결7호작전｣

을 위해 제96사단 제292연대 및 박격포대(독립속사포제32대대)가 모슬포에 도

착하는 시점이다.

징병자들은 대부분 1943년에 연성훈련을 받고 1년 정도 대기하다가 1944년 

말～1945년 초 또는 봄에 소집된다. 당시 제주시의 육군서비행장(정뜨르비행

장)과 관덕정 부근 제주주재소로 소집된 징병자들은 제주공립농업학교로 이동

해 부대편성을 한 후, 안덕면 군산과 단산의 포진지 구축작업에 투입되고 있

다. 시기와 부대배치 상 제96사단에 배속된 독립속사포제32대대가 이곳에 주

둔하기 위한 진지구축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군산과 단산의 포진지 구

축에는 20～45일 정도 동원되었다. 

이들은 이후 바로 어승생악으로 이동해, 진지 구축작업에 임하거나, 제주시 

오라동으로 이동해 1개월여 진지구축 작업 후 5월경 어승생악으로 옮겨가기도 

했다.149) 

1945년에 특별연성훈련을 받은 경우는 훈련기간이 2개월로 단축됐으며, 훈

련 직후 곧바로 부대편성을 하고 진지구축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다. 1926년생

149) 구술자 고석돈, 1924년 생, 2005. 10. 15. 구술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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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경서씨150)(당시 대정읍 무릉리 거주)는 “1945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주 

2회 특별연성훈련을 받고 1945년 3월부터 45～60일 동안 제주읍 삼양봉(원당

봉)에서 진지 굴착작업에 임했다. 1945년 5월에는 모슬포 송악산으로 이동해, 

송악산 정상으로 통하는 허리를 절개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이 작업은 미군 

전차의 진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한다.

노무동원자와 징병자들은 작업영역이 달랐다. 군수품과 식량들을 수송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는데, 15세 전후의 미성년자부터 60세정도 노인까지 참

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소와 마차 등으로 군수품을 목적지까지 수송하고 

있다. 모슬포해군비행장에는 쌀 등을 지하진지에 운반하기도 했고, 제121사단 

사령부가 있는 발이악(바리매)에서 유수암까지 군수품을 수송하기도 했다.151)

해안특공기지 구축에도 제주도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 경우 작업반장, 

즉 작업책임자는 한국의 다른 지방(육지)사람들이 대부분 맡았다. 1945년 3월

부터는 모슬포 송악산 해안특공기지 공사에 도민들이 동원됐다. 공사기간은 4

월～5개월 정도였다. 서귀포 삼매봉 해안특공기지 공사에는 1945년 4월부터 

주민들이 동원돼 2개월여 진행됐다. 조천면 함덕리 서우봉에도 해군특공기지

를 구축했는데 제주도민들이 동원됐다.152)

한국인에 대한 노무동원은 1939년부터 시작153)되고 있다. 동원연령은 1914

년～1930년생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면사무소에서 동원자 명부를 마을 구장에

게 넘기면 구장이 마을별로 인력들을 동원시키고 있다. 동원된 인력들은 일정

한 기간 단위로 교대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제주도내에서 동원된 인력은 

대부분 단순 노무, 즉 흙을 파고, 돌을 깨고 나르는 작업을 했다.

제주도 주민들의 경우, 1943년까지는 집에서 드나드는 형태로 동원됐으나 

1944년부터는 함바집에서 단체로 생활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 식사는 

강냉이밥(죽)이나 주먹밥 형태의 보리밥에 소금국 등이 지급됐으며 항상 허기

져 보리를 갈아서 만든 미수가루를 집에서 지참해 간식으로 이용했다.

150) 2006. 1. 14. 구술채록(면담자 허호준, 김민정)

151) 구술자 김방현, 1935년 생, 2005. 10. 21. 구술채록.

152) 구술자 김병석, 1930년 생, 2005. 12. 24. 구술채록.

153) 1939년 7월 4일, 노무동원실시계획이 일본정부 각의에서 결정되고 바로 한국인 노무동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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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공회당 등 공공장소에서 채벌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할당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알콜 원료인 고구마는 재배에서 생산까지 강제할당되어 주민

들에게 원성의 대상이었다. 육군서비행장(정뜨르) 활주로에는 잔디를 깔았는

데, 이것도 주민들에게 할당이 되었다. 잔디공출이 그것이다. 소는 농업이 대

부분인 제주도 주민들에게 주요한 생산수단이었다. 일본은 이 소들도 식용과 

수송용으로 공출했다. 특히 동력수단이 원활치 못했던 일본군에게 무거운 포

를 끌고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해 소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때

문에 소 공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제주도 주민들

에게는 식량이나 노무공출 못지않게 힘든 일이었다.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

은 1945년 7월경이 되면 주민들을 동원한 군수물자 수송도 많이 이루어 졌다. 

｢결7호작전｣에 따른 전투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출은 면서기와 구장 등이 주로 담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사들이 함

께 공출에 나서기도 했다.

｢결7호작전｣체제 하에서 노동력 및 물자의 강제동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

니라 193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제국주의적 수탈체계의 극단적 강화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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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 음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 말기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로 

진출한 일본군 부대는 제58군이며 그 주력은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제12포병사령부 등이다. 예하부대와 지원부대 등을 합해 

총병력은 7만5,000여 명이다.

제주도에서의 ｢결7호작전｣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지휘부는 제58군사

령부다. 주진지대인 제주도 서부지역에는 제주도 주둔 일본군 중 최정예인 제

111사단과 제121사단이 배치되었다. 또 제2선의 공격준비진지대인 중앙부에는 

신설된 제96사단, 유격진지대인 동부지역에는 독립혼성제108여단이 주둔했다. 

그러나 전력 면에서는, 최정예로 꼽히는 제111사단과 제121사단이 일본군 일

반 편제에서 표준사단 정도 수준에 머물고,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일본군이 제주도에서의 ｢결호작전｣ 준비정도를 보면, 전력밀도면에

서 전체 ｢결호작전｣ 준비지역들 중 최하 수준에 속하고 있다. 일본의 수도권

인 간토(關東) 등지의 방어태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러한 지역

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공간이라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같이 일본 본토 

사수와 유리한 종전협상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결7호작전｣ 준비에 따른 부대배치는 종전 시까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결7호작전｣ 초기로 1945년 4월～5월 하순까지이며, 제58군 전투서열

에 따른 부대들이 제주도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이 당시는 미군의 예상접근로

가 모슬포, 한림, 제주시 등 3개 방면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부지역을 중심으

로 ‘주진지대’, 중부지역인 제주와 서귀포 중심으로는 ‘공격준비진지대’, 동부지

역에는 ‘유격진지대’를 설정했다. 중앙부에 제58군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전방

에 111사단, 중앙에 96사단, 후방에 독립혼성제108여단을 두었다. 병력배치나 

진지구축작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결7호작전｣ 중기로 6월 15일 제3차병비와 함께 진행된다. 독립야

포병제6연대, 제12포병사령부,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박격제29대대, 독립공병 대

대 2개를 증가시키고, 제121사단을 제58군 전투서열로 편입했다. 제주도 서부

지역은 서남부지역(안덕～대정～한경) 제111사단 관할, 서북부지역(한경～한

림～애월) 제121사단 관할로 나뉘어 진다.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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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으로 나누어 맡았던 중앙과 동부지역은 작전의 성격에 맞춰 중앙지역과 

동부지역을 동서로 구분, 공격준비진지대가 구축되는 중앙지역(제주와 서귀포)

은 제96사단, 유격진지대인 동부지역(성산과 표선)은 독립혼성제108여단이 맡

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는 제주도로 진출한 부대들이 1단계 배치를 완료하고, 진지구축 작

업에 돌입하면서 ｢결7호작전｣ 준비가 체계화되고 있다. 또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한 일본군의 방어전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단계는 ｢결7호작전｣ 준비 말기로 오키나와가 함락되는 1945년 6월 25일에

서 종전까지이다. 이때가 되면, 서남부 지역으로 일본군이 밀집되고 있는데, 

안덕면 지역에 포병부대, 한경지역으로는 보병부대가 집중 배치되고 있다. 서

북부지역은 제121사단이 주둔하였다. 발이악을 중심으로 한림읍 금악과 애월

읍 금덕지역에 각 1개 보병연대 병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1개 연대는 서북부 

해안인 애월지역으로 주둔시켰다. 중앙지역에는 제58군사령부와 제96사단이 

주둔했다. 제96사단은 진드르와 정뜨르의 육군 동․서비행장 경비 및 미군의 

진공에 대비한 기동병단이었다. 제96사단 사령부가 자리한 산천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96사단 소속 보병제292, 제293, 제294연대가 주둔했다. 동부지역은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으로 여단사령부가 세화～송당 부근에 위치하고 

함덕～표선까지 해안선을 따라 예하 6개 대대가 배치되었다.

이에 따른 일본군의 방어시설로는 제주도 전역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구축

된 방어진지, 비행장, 해군특공기지 등이 있다. 방어진지는 모두 104개소에 구

축되고 있는데 주저항진지 54개, 전진거점 18개, 위장진지 21개소, 복곽진지 

11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제111사단이 구속병단으로 배치된 서남부지역에 

주저항진지의 40%가, 제58군사령부와 제96사단이 주둔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에 주저항진지가 30% 등으로 밀집해 있다. 최후 방어선인 복곽진지

는 한라산 정상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진지배치는 1차 서남부지역에서 초동단계의 해안결전을 전개하고, 

패배하면 중앙부인 제주시 지역에서 2차 결전을 치르며, 여기서도 패하면 한

라산 정산부근까지 후퇴해 최후의 저항을 하겠다는 구도로 판단된다.

일본군의 비행장 시설은 대정읍 알뜨르에 해군비행장, 제주시 정뜨르에 육

군서비행장, 조천읍 진드르에 육군동비행장, 조천읍 교래리에 비밀비행장이 있

다. 

일본 해군은 육군이 주도하는 태평양전쟁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밀려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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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제주도 해안가에 해군특공시설을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결7호작전｣  

준비를 하고 있다. 서귀포 삼매봉, 성산포 일출봉, 고산 수월봉 해안에 진양대

기지, 모슬포 송악산과 조천읍 북촌리 서우봉 등 해안에는 회천기지 구축공사

를 진행했다.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을 위해 제주도 주민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강제동원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조선인 노무동원은 193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진행되던 해군비행장 확장공사에 제주도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기 시작

하였다. 제주도 주민 외에 한반도의 본토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 중 

1920년 이전 출생자는 강제징용 형태가 많았고, 1920년 이후 출생자들은 대부

분 군속으로 강제동원 되고 있다. 

제주도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전쟁 물자의 강제 공출이었다. 한

편으로는 미군 공군기와 잠수함의 공격이 가열되면서 일본군뿐만 아니라 제주

도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었

다.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로 진출한 일본군은 1945년 초～1945년 8월까지 

1년여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주둔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제주사회 전체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파괴

력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 역사상 중무장한 대규모 병력이 주둔한 것이나, 

이들이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서구 열강을 상대로 옥쇄작전을 준비하였던 것 

모두가 유래 없는 일이었다.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오키나와(沖繩)전투에서는 수비하는 일본군이 10만 

명 이상, 공격하는 미군 상륙부대는 5개 사단 8만5,000명이 투입되었다. 오키

나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병력의 전투로 민간인을 포함한 20만 여명 이상이 

죽어 갔다.  

일본 측에서 제주도로 상륙을 예상했던 미군 병력은 2∼5개 사단이었다. 제

주도를 수비하는 일본군도 8만 명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제주도가 '제2의 

오키나와 섬'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종전은 제

주도민들에게 일본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다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죽음

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했다.

이 짧은 기간, 한라산을 비롯해 제주도의 오름과 해안에 구축된 진지, 비행

장 시설, 군용도로, 공출과 징병 및 노무동원, 토지수용, 전시동원 체제 구축 

등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들의 기저에는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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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충돌이 있으며,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식민지 체제 아래서의 강요된 황국신

민화와 가혹한 수탈, 희생이 전재되고 있다. 그리고 패전의 위기에 몰린 일본

이 유리한 종전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온전략의 희생양으로서 제주도라는 

공간이 선택되고 있었던 것이다.








	표제면
	Abstract
	Ⅰ. 머리말
	Ⅱ. 일본군의 제주도 주둔 배경
	1. 태평양전쟁과 제주도의 전략적 위치
	2. '결7호작전'의 개요와 준비상황

	Ⅲ.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편제와 병력배치
	1.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편제와 전력
	2. 시기별 '결7호작전' 준비와 병력배치

	Ⅳ.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1. 방어진지
	2. 육·해군 비행장
	3. 해군 특공기지
	4. 군사시설 구축과 강제동원

	Ⅴ. 맺음말
	참고문헌



